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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망자수 56.7%, 사고건수 33.3% 감소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잦은 곳 전국 300개소 맞춤형 개선사업 효과 분석 결과 발표
- 회전교차로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등 복합 시설 개선으로 위험 요인 해소

그림1.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효과 분석 결과 <자료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025년 교통사고 잦은 곳 300개소 개선사업
*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6.7%(30명→13명), 사고건수는 33.
3%(2,222건→1,48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선 구간: 전국 국도, 시·군도, 지방도 / 분석 기간: 개선 전(’20~’22년 평균), 개선 후(’24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 심각도가 높은 곳을 
선정하고, 사고요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사업을 1988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잦은 곳에 △교차로 전방 신호기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신호·과속 단속 장비 설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등 
시행으로 사고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맞춤형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사진1,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례, 회전교차로 설치 및 도로 도색 등(광주광역시 북구 한림장오거리)
(좌)개선 전, (후)개선 후 사고건수 100% 감소(6건 → 0건)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광역시 한림장오거리는 ▲무신호교차로 구조 ▲불법주정차 ▲통행우선권 
부재로 인해 차대차 측면충돌사고가 연평균 6건이 발생했다. 공단은 해당 
구간에 ▲회전교차로 설치 ▲보행로 확보 ▲통행우선권 부여 ▲도로 도색 등 
시설개선을 추진했다. 개선 후 1년간 사고는 0건으로 감소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홍유표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거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교통안전본부 책임자 센터장 홍유표 (033-749-5250)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담당자 차  장 황정현 (033-749-5211)

     



붙임 ‘교통사고 잦은 곳’기준

□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아래 표와 같이 일정한 공간

에서 1년간 일정 기준이상으로 발생한 지점을 말함

표1.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 기준 <자료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그림2. 교통사고 잦은 곳의 공간적 범위 기준 <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